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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면방직물(綿紡織物) 

직물(woven fabric·textile fabric)은 세로된 실, 즉 날실(經絲·warp)이 규칙적

으로 돌아가면서 일부는 위로 뜨고 나머지는 아래로 내려앉는 부침작용(浮沈

作用)을 할 때마다 가로된 실, 즉 씨실(緯絲·weft·filling)과 직각으로 만나 

서로 엇갈려 겹쳐지는 교차상태로 선을 이루고 있던 실이 평면으로 만들어

진 천을 말한다. 

직물에는 원료가 되는 실, 즉 원사에 사용된 섬유의 종류나 실의 굵기, 꼬

임, 실의 각종 가공과 직물을 짜는데 있어 날실이나 씨실의 밀도, 짜는 방식

과 직물의 폭과 길이, 각종 가공에 따라 수업이 많은 종류의 직물이 있을 수 

있다. 

직물의 종류를 나누는 방식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섬유, 원사, 조직, 용

도, 염색방법 등에 의한 많은 분류방식이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의 하나

인 섬유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면 면직물, 마직물, 모직물, 견직물, 스프직물, 

레이온직물, 합섬직물 등이 된다. 

예전에는 이런 분류가 거의 뚜렷하여 별 문제가 없었으나 각종 합성섬유

가 나오면서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생산원가도 낮아져 널리 보급되었을 뿐

만 아니라 생산시설이나 기술의 발달에 신제품개발 경쟁으로 각종 섬유를 

여러방법으로 섞어서 색다른 직물을 만들게 되었다. 

면방공장에서도 종전과 같은 순수한 면직물뿐만 아니라 면과 다른 섬유를 

여러방법으로 섞기도 하고 각종 화학섬유만으로 뽑은 실로 직물을 짜게 되

었다. 그리하여 면, 마, 모 또는 견 직물의 많은 직물명이 각종 화학섬유직물

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감안하여 이 책에서



는 면방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할 수 있는 직물을 면방직물이라고 

하였다. 

1.3.1 직물의 조직 

직물의 조직은 날실과 씨실이 직각으로 서로 엇갈리는 상태, 즉 직물을 짜

는 방식을 나타낸다. 

직물의 조직은 그림1-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물의 날실과 씨실이 엮어진 

상태를 나타내며, 이를 위한 특수 방안지(方眼紙·section paper)를 의장지(意

匠紙·design paper·fabric design paper·point paper)라고 한다.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직물 조직도는 날실과 씨실의 교차된 모습을 표시하고 있으며, 왼쪽에 

보이는 직물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의장지의 세로의 줄과 줄 사이가 날실 한올을 나타내고, 세로의 줄은 날실

과 날실이 서로 닿은 경계선이 되며, 가로의 줄 역시 씨실과 씨실의 경계선

이 된다. 

조직도에서 날실은 왼쪽끝을 기점으로 하여 오른쪽으로 순서를 정하고, 씨

실은 제일 아래를 기점으로 하여 위로 올라가면서 순서를 정한다. 날실과 씨

실의 밀도가 같을 때는 의장지는 모눈이 정사각형이 되는데, 날실과 씨실의

밀도가 서로 다르면 정사각형의 모눈으로는 짜고자 하는 직물의 모양을 지

작하기가 어려워 모눈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직물의 밀도비에 따라 1:1, 1:2, 

2:3, 3:4 등 여러가지 직사각형인 것을 사용하게 된다. 의장지의 종류는 상당

히 많으나 원하는 의장지가 없을 때는 한쪽만 그어진 반제품을 구입하여 원

하는 간격으로 줄을 그어 사용하면 된다. 

직물조직도는 날실이 씨실의 위로 올라오면 씨실은 밑에 있게 되는데, 날

실을 기준으로 하여 날실이 위로 올라온 칸에 검은 색을 칠하여 표시한다. 

그림1-40에서 (가)평직의 경우 조직도의 왼쪽 맨밑의 칸은 흰색이므로 날실



이 씨실 밑에 있으며, (나)능직의 경우 왼쪽 맨밑의 칸은 검은 색이므로 날실

이 씨실 위에 있음을 나타내며, 이들 점을 조직점이라고 한다. 

직물의 조직은 특수한 직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작은 무늬의 반복 순

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작은 무늬를 1순환(one repeat) 또는 완전조직(完

全組織·complete wave or design)이라고 한다. 

 

 

<그림1-40> 3원조직의 구조와 조직도 

 

모든 직물의 조직은 기초조직 또는 기본조직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그림1-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직(평직·plain wave), 능직

(능직·twill weave), 주자직(朱子織·sateen or satin weave)의 3종류가 있어 삼원

조직(三原組織·three foundation weave)이라고 하며, 정칙조직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3가지의 기초조직과 날실이나 씨실의 종류, 색상, 굵기, 밀도, 꼬



임방향, 꼬임수, 경위사가 서로 교차하는 방식 등에 따라 무수히 많은 변화

조직이 있을 수 있으나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여러 면직물과 특별조직의 

면직물을 소개한다. 

1.3.1.1 평직과 변화조직 

평직은 직물좆기 중 가장 간단하여 그림1-40의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날실과 씨실이 모두 2올로 1순환을 이루고 있어 서로 한올씩 차례로 부침하

는 직물이며, 다른 직물보다 가장 조직이 단단하고 질긴 직물이다. 

(가)의 그림에서 왼쪽 그림은 평직의 전개도(전개도·open picture)이며, 그 

오른쪽 옆의 그림은 씨실을 잘라서 날실의 모양을 보여준 단면도(斷面圖·

cross sectional picture)이고, 아래의 그림은 씨실의 모양을 보여준 단면도이다. 

평직은 여러가지 실의 섬유, 번수, 꼬임수, 합연수, 색상과 경위사의 밀도, 경

사 장력에 변화를 주거나 이들 여러 요인을 혼용하여 여러가지 색다른 효과

와 다양한 종류를 만들어 낸다. 그림1-41의 A, B는 평직 조직이며, B는 A보다

도 경사밀도가 많고, 위사는 굵은 실을 써서 밀도가 적어 가로 두둑(rib)을 

이루고 있다. 

 

 

<그림1-41> 2가지 평직물 

 

이들 직물은 제직원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용도도 넓고 경제적이므로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현재도 각종 직물중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직물은 대부분이 면직물이지만 많은 품종 중에는 스프

(SF·staple fiber, 속칭으로 viscose rayon staple fiber를 말함), 머즐린(muslin), 폴

리에스터/면 혼방의 포플린(poplin), 브로드(broad) 등도 있다. 

(1) 시팅(sheeting·粗布) 

미국에서는 침대포(寢台布·bed sheet)용 직물로서 보통 카드사를 사용한 평

직 면직물을 말하며, 직물의 품종을 나타내는 이름이 아니라 용도에 따른 넓

은 뜻의 명칭이므로 소폭시팅(narrow sheeting)은 원사의 번수가 10~29수로 두

꺼운 직물부터 비교적 얇고 가벼운 직물까지 있으며, 광폭시팅(wide sheeting)

은 머즐린 베드 시팅(muslin bed sheeting)과 퍼케일 베드 시팅(percale bed 

sheeting)으로 나뉘며, 이들이 베드 시트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머즐린 베드 시팅은 18~30수 면사로 경, 위밀도는 56×44~72×76올, 직물 

폭은 48~126in까지 있다. 이들 중에서도 140올 직물(68×72올)은 A급, 128올 

직물(64×64올)은 B급으로 분류한다. 

퍼케일은 카디드 퍼케일 시팅(carded percale sheeting)은 코움드(combed) 퍼케

일이 있다. 카드사 직물은 30 ~40수 단사로서 180올(경위사 합계 올수)이 표

준품으로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미국의 시팅을 아메리칸 시팅(American sheeting 또는 

Americans)이라고 하고, 영국에서 말하는 시팅은 평직 면직물 뿐만 아니라 능

직물도 있다. 

용도는 현재는 광폭시팅이 베드시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조직이 

제일 간단하고 질기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직물로서 조포에 속하는 직물은 

이불포, 주머니감, 자수지, 심지, 자루, 구두안감, 책표지, 오일 클로드, 레더 

클로드(leather cloth)등 각종 공업용으로도 사용되며, 고급포는 베갯잇, 커튼 



등을 비롯하여 각종 가공을 하여 어린이 옷, 셔츠, 블라우스, 드레스, 에이프

런 등으로도 사용된다. 

일본에서는 시팅에 해당하는 직물은 조포, 세포와 가나킨의 일부와 같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분류를 살펴보면 조포는 8~20’s정도로 경위밀도 각각 

30~60올로 40올 내외의 직물이 가장 많다. 

세포는 경위 모두 20~26’s 정도의 동일 번수의 면사를 사용하고, 밀도는 

경위 모두 60올 정도이며, 가장 대표적인 규격은 in36
6060
2020

×
×
× (분자는 경×

위의 번수, 분모는 경×위의 인치당 밀도, 36in는 직물 폭을 뜻함)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직물은 일본 국내에서는 덴지꾸(T-cloth)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가나킨(cannequin)의 어원은 포르투갈(Portugal)어라고 하며, 경위사 모두 

25~50’s정도의 면사를 사용한 평직 면직물을 말하며, 보통은 27’s 이상의 평

직 면직물을 말한다. 밀도는 많은 것부터 적은 것까지 있으며 용도도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가나킨 중에서 30~40’s 정도의 평직 면직물은 시팅의 

범위와 겹쳐 헛갈리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목(木), 무명, 무명베, 백목(白木), 목면포(木綿布) 등

으로 불리는 면직물은 원시적이 수직기나 족답기로 짜여졌다. 이들 직물을 

폭이 한자정도 였었는데, 일본으로부터 폭이 넓은 면포가 들어와 폭 넓은 목

이라 하여 광목이라고 불렀으며,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하여 왜포(倭布)라고도 

하였다. 

광목보다는 밀도를 줄여 설피게 짠 내광목(內廣木), 이들 보다도 발이 고우

며 중국에서 들어온 목을 당목(唐木) 또는 당목면(唐木綿), 정련표백한 당목

은 옥당목(玉唐木)이라고 하였다. 

이들 면직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내광목 : in35
4444

s'16s'
×

×
16 ×           ·광목 : in35

5452
1616

×
×
×  

다만, 1953년 4월까지는 내광목, 광목 모두 경위사에 14’s를 사용하였었다. 

·당목 

1호 : ,i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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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호 : i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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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
2020

×
×
×  

·옥양목 

1호 : ,i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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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호 : i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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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호 : i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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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옥양목의 1호와 2호는 셔팅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으로부터 각종 면직물의 주문을 

받아 제직하여 수출하게 되자 일본어 또는 일본 고유의 면직물번호나 영어

로 된 직물명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우리의 섬유공업이 급속도로 발전하

게 되어 면직물도 고급화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면방회사가 겸영하고 있는 직포공장에서는 완전히 

이들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었고, 일부 중소공장의 광목이나 당목이 시장에서 

눈에 띌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조포에 대한 수요는 일부 일부 중소공장의 광

목이나 당목이 시장에서 눈에 띌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조포에 대한 수요는 

일부 중소공장과 이웃 중국을 비롯한 나라들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셔팅(shirting·細布)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남자용 와이셔츠(white shirts)용 면직물을 말하므로 시

팅의 경우와 같이 면직물의 품종명이라기보다 용도에 따른 넓은 뜻의 이름

이다. 

셔팅은 시팅보다도 발이 곱고 가늘며 얇은 평직 면직물로서 브로드 클로

드(broad cloth), 섐브레이(chambray), 옥스퍼드(oxford), 포플린(poplin)등의 각종 



평직물이 이에 포함된다. 

일본에서는 가나킨의 일종으로서 스워치 번호(swatch #)2003을 대표 직물이

라 하고, 규격은 경위사 번수 30×36, 밀도 72×69, 폭 38in이며, 이 외에도 

수출용으로서 많은 스워치(직물 견본) 규격이 있다. 

시팅에서 언급한 세포는 조포와 가나킨의 중간으로 발이 굵은 셔팅, 즉 헤

비 셔팅(heavy shirting)이라고 하여 셔팅에도 속해 있으며, 가공하여 각종 의

복, 차양, 자루, 주머니 등에 사용된다. 

(3) 포플린(poplin) 

날실의 밀도를 씨실보다도 30올 이상 많게 하여 씨실방향으로 두둑을 나

타내며 부드럽게 짠 평직 면직물이다. 원사는 20~30’s급의 약간 굵은 2합연

사나 단사를 사용하며, 씨실은 날실보다도 굵은 것이 보통이다. 굵기가 가는 

날실의 밀도를 많게 하여 굵은 씨실을 덮어주므로서 두둑이 잘 나타나며, 부

드러우면서도 빳빳한 느낌이 있는 독특한 촉감과 은은한 광택이 있으며, 조

직이 단단한 직물이다. 용도는 와이셔츠, 여성복, 어린이옷, 테이블보, 잠옷, 

이불감, 내의 등이다. 

(4) 브로드 클로드(broad cloth) 

원래 광폭직기로 짠 폭넓은 직물을 말하며, 날실의 밀도를 씨실의 약 2배

정도로 하여 씨실방향의 두둑이 자세히 보면 보이지만, 포플린만큼 뚜렷하지

는 않으며, 짜임새가 쫀쫀하면서도 광택이 있고 부드러운 평직 면직물이다. 

경위사는 품질이 좋은 40’s 단사나 60’s/2, 80’s/2 또는 이 이상의 고급 코머사

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브로드 클로드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포플린과의 차이점을 보면 브로드는 포플린보다도 원사가 가늘고 밀

도가 많으며, 포플린은 씨실이 날실보다도 굵은 반면 브로드는 같은 번수의 

씨실을 사용하므로 씨실두둑은 브로드가 가늘고 섬세하게 나타난다. 용도는 



와이셔츠, 여자옷, 어린이옷, 테이블보 등으로서 포플린보다는 고급품이 된다. 

(5) 보일(voile) 

경위사에 비교적 꼬임이 강한 실을 사용하고, 밀도가 적은 편인 얇은 평직

물로서 면, 견, 모, 인견, 마, 나일론 등의 각종 직물이 있다. 면 보일은 보통 

강연의 2합연사를 사용한 것을 전(全)보일(full plain voile), 위사만 단사인 것

을 반(半)보일(half voile)이라 하고, 강연하지 않은 실만을 사용한 것은 모조

(模造)보일이라고 한다. 용도는 여름용 여자 드레스, 블라우스, 스카프, 커튼, 

여자용 속옷 등이다. 

(6) 로온(lawn) 

원래는 가는 실로 짠 평직 아마직물의 얇은 천을 말하며, 면직물에서는 경

위에 60~100’s의 코머 단사로, 보통 인치간에 경사 90~110올, 위사 70~100올 

정도가 많으며, 표백, 침염, 날염 등을 한 다음 엷게 풀을 먹여 마무리한다. 

보일보다는 약간 부드러우며, 명주와 같은 촉감이 고급스러우면서도 화려하

고 우아한 분위기를 만든다. 

로온에 의마가공(擬麻加工)을 하여 촉감이 까실까실하며 광택이 있는 직물

은 오건디(organdie)라고 하고, 이 가공을 오건디가공이라고 한다. 용도는 여

성복과 어린이옷의 칼러(collar)나 커프스(cuffs) 등에 사용된다. 

(7) 머즐린(muslin) 

이 낱말의 어원은 이 직물을 최초로 짜기 시작하였다는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모즐(mosul)이라는 도시 이름이라고 하며, 세계에서 가

장 오래 된 면직물 중의 하나이다. 머즐린은 경위사에 단사를 사용하여 평직

이나 능직으로 짠 유연한 직물을 말하며, 보통 침염 또는 날염된다. 

광의로 말할 때는 원료에 따라 소모직물도 있고, 스프직물도 있어 면으로 

짠 직물은 면머즐린이라고 하고, 가벼우면서도 비쳐보일 정도의 직물에서부



터 광목과 같은 묵직한 시팅에 이르기까지 매우 범위가 넓으나, 좁은 뜻에서 

말할 때는 경위 모두 80’s이상의 단사를 사용하고, 경위사 합계 160올 이상의 

밀도로 엷고 가벼우며 촉감이 부드럽고 유연한 면직물을 말한다. 용도는 사

용원료나 번수, 밀도에 따라 다르지만 드레스, 내의 커튼, 안감, 앞치마, 셔츠, 

베갯잇, 식탁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8) 한랭사(寒冷紗·victoria lawn) 

원래는 치밀하게 짠 영국의 수직(수직)로온을 말하며, 보통 로온보다는 약

간 두꺼운 면직물로서 60~80’s를 사용하고, 표백후 빳빳하게 풀을 먹여 조화

용 등에 사용한다. 경위 모두 40’s로 밀도가 설피며, 표백한 다음 빳빳하게 

풀을 먹인 평직 면직물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조 말기에 개항을 하자 일본을 비롯하여 영국, 중국으

로부터 많이 면직물이 수입되었는데, 당시 고급면직물로서 한랭사가 많이 들

어왔었다는 기록이 있다. 

(9) 깅엄(gingham) 

경위사에 Ne(영국식 번수) 20~40(면사)의 색실과 표백사를 함께 사용하여 

경위 합계밀도가 100~150올 정도로서 가로, 세로의 선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격자무늬나 줄무늬의 평직 면직물이다. 깅엄의 품질에는 실의 종류, 직물의 

밀도, 색의 견뢰도 등에 따라 차등이 생긴다. 고급 깅엄은 코머사로 밀도를 

많이 하여 제직되고, 여름용으로서 여성용 또는 소아용 옷감, 와이셔츠용 등

으로 사용된다. 중급 깅엄은 카드사 중 질이 좋은 실로 제직되고, 에이프런, 

파자마, 소아용 의류 등으로 사용된다. 저급 깅엄은 카드사 중 굵은 실로 제

직되고, 곡물포대용으로 사용된다. 

격자무늬에서 2가지 색의 것은 체크(check)라고 하고, 3가지 이상의 것은 

플레이드(plaid)라 한다. 또한 깅엄은 머드라스 깅엄(madras gingham), 제퍼 깅



엄(zephyrgingham), 티슈 깅엄(tissue gingham)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가는 실

로 만든 얇고 가벼운 고급 깅엄에 속한다. 

(10) 샘브레이(chambray) 

날실은 보통 청색 등의 선염사로서 Ne 20~40의 실을 사용하고, 씨실은 Ne 

20~40의 표백사 또는 정련만 한 미표백사를 사용하여 경위 합계밀도가 

90~150올 되는 직물이며, 서리효과(霜降效果·melange effect)를 나타낸다. 경

사에는 붉은 색, 녹색 등도 있으며, 용도는 아동복, 여성복, 블라우스, 에이프

런, 셔츠 등이다. 

(11) 조오젯(georgette·georgette crepe) 

조오젯 또는 조오젯 크레이프라고도 하며, 본래는 견직물이나 면직물로도 

크레이프 효과를 낸다. 예를 들면 이집트면을 사용한 고급품은 경사 Ne 100 2

합사, 위사 Ne 80 2합사,밀도 60×58올로 짠 평직물이 있다. 경위 모두 2올씩 

Z꼬임과 S꼬임의 강연사를 교대로 배열하여 가공후 크레이프효과를 나타낸

다. 직물 표면의 아주 가는 잔주름이 은은한 감을 주면서도 약간 거친 느낌

을 주고 광택도 있어 여름용의 여성복 겉감이나 블라우스, 커튼, 베드 스프

레드, 램프의 갓 등으로 사용된다. 

(12) 옥스퍼드(oxford) 

변화평직 또는 바스킷직(정두둑직·basket, mat, hopsack, dice weave)의 직물

로서 보통 경위사 모두 합사한 실을 사용하고, 대개 가는 코우머사를 사용하

여 부드럽고 치밀하며 매끄러운 촉감과 아름다운 광택이 있고, 비교적 촉감

은 두껍게 느껴지면서도 통기성이 좋고 구겨지지 않는다. 이 외에도 경사의 

2배 정도로 굵은 위사만을 1올씩 넣은 것도 있고, 경사에 3~5올, 위사에 2~3

올을 합사하여 짠 것, 경위 모두 동일 번수의 실을 사용하여 3×3, 4×4의 바

스킷조직으로 제직한 것도 있다. 마무리에는 표백, 침염, 사염, 날염 등을 하



고 있다. 용도는 와이셔츠, 스포츠 셔츠, 여성복, 어린이옷, 파자마, 사무복 

등이다. 

(13) 크레이프(crepe) 

크레이프에는 종류나 규격이 많은데, ‘크레이프’는 프랑스어로 ‘오그라들다’, 

‘곱슬곱슬해지다’, ‘쪼글쪼글해지다’의 뜻이 있으며, 여러 모양의 주름이 있는 

여러 직물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강연사로서 S꼬임과 Z꼬임의 실을 경위 모두에 사용하기도 하

고, 같은 방향의 강연사만으로 짜서 주름을 만들기도 한다. 위사에만 꼬임방

향이 같은 강연사를 써서 마무리공정에서 주름을 만들어 주면 직물의 세로

방향으로 불규칙적인 물결과 비슷한 요철의 주름(striped crepe)이 생긴다. 이

와는 달리 위사에 Z꼬임과 S꼬임의 강연사를 2올씩 교대로 사용하면 직물의 

전면에 자연스러운 잔주름이 생기기도 한다. 

경위 40×40’s에 경위 합계밀도 120올로서 위사에 같은 방향의 강연사만을

사용한 직물이 잘 알려져 있고, 최고급품으로서는 80’s/2, 100’s/2, 120’s/2 등의 

강연 2합연사 제품도 있으며, 반듯한 촉감과 아름다운 잔주름이 시원한 느낌

을 준다. 

크레이프의 생명은 위사의 꼬임수로서 어느 정도까지는 많을수록 직물의 

촉감이나 태가 좋아진다. 스트라이프도 크레이프의 경우 1m에 1,200꼬임이나 

그 이상의 꼬임이 필요하며, 1,800꼬임 이상의 위사를 사용하면 가장 크레이

프 효과가 좋다. 용도는 여름용 고급 내의, 셔츠, 드레스, 잠옷, 블라우스 등

이다. 

(14) 인디언 헤드(Indian head) 

짜임새가 거칠고 마(麻)와 같이 거칠은 태의 면직물이며, 원사는 경위 모두 

20’s이상의 굵은 실로서 실의 굵기의 부동을 잘 살려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



다. 특히 품질이 좋으면서도 실 굵기의 부동을 잘 살려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다. 특히 품질이 좋으면서도 실 굵기의 부동을 잘 살려 독특한 느낌을 주

고 있다. 특히 품질이 좋으면서도 실 굵기의 얼룩이 잘 나타나는 14’s 전후의 

원사가 많이 사용되며, 밀도는 주로 인치당 합계 100올 내외가 많다. 이와 

같이 좀 두껍지만 시원하고 상쾌한 감촉이 환영을 받아 표백이나 침염 등의 

가공을 하여 여름옷감으로서 많은 수요가 있다. 

원래 굵으면서 굵기가 고르지 않은 실로 설피게 짠 크래시(crash)를 1831년 

미국에서 ‘인디언 헤드’라는 이름으로 상품화하였는데, 지금은 고급 시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사에 28’s 또는 32’s, 위사에 24’s 또는 14’s를 사용하기도 

하고 각종 장식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용도는 여성복, 아동복, 커튼지 

등이다. 

(15) 범포(帆布·canvas·duck) 

경위사에 면사 10’s 내외의 실의 합사 또는 합연사를 사용하여 직기의 모

든 프레임(frame)이나 여러 부품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 후직기(厚織機·帆布

織機)로 평직 조직으로 빈틈없이 치밀하게 짠 직물로서 홑겹직물로서는 가장 

두껍고 튼튼하다. 일반적으로 캔버스는 범포중에서는 가벼운 직물이며, 덕

(duck)이나 범포는 대체로 두꺼운 직물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간에 분명한 금

을 긋기는 어렵다. 경위사는 8’s, 10’s, 12’s, 13’s 등이 사용되지만 이 중에서도 

10’s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2~8올을 합연 또는 합사하여 사용된다.  

범포의 일반적인 규격을 예시하면 10’s/7×10’s/8, in간 29.8×19.5올 또는 

10’s/2×10’s, in간 45×40.8올 등이다. 용도는 캐주얼 웨어, 슬랙스, 텐트, 돛, 

운동화, 가방, 각종 덮개, 시트, 여과포 등이다. 

(16) 터서어(tussore) 

포플린의 일종으로서 위사가 특별히 굵어 가로 두둑이 성글고 크게 뚜렷



이 나타나는 두꺼운 평직물이며, 조직이 단단하게 짜여져 튼튼하다. 일반적

으로 날실은 30~40’s의 2합연사가 20~40’s의 단사를, 씨실은 날실과 같은 굵

기의 2합연사나 날실보다 굵은 10~20’s단사, 20~30’s의 2합연사, 30~40’s 3합연

사를 사용하여 날실의 밀도를 많게 하여 씨실을 덮을 정도가 되게 하고, 씨

실밀도는 날실의 1 /2~1/4 정도로 되어 있다.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

품의 규격을 보면 경위에 40’s 2합연사를 사용한 터서어는 대체로 밀도가 경

사 95~115올, 위사 50~60올이며, 이 같은 경위의 밀도 차이로 위사방향으로 

두둑이 선명하게 보인다. 용도는 여성복, 아동복, 우의, 사무복, 커튼 등이다. 

(17) 그로스그레인(grosgrain) 

터서어보다도 가로 두둑이 크고 선명하게 드러나며, 약간 두껍고 짜임새가 

튼튼하다. 보통 경사에는 30~40’s 단사나 40~60’s  2합연사를, 위사에는 20’s, 

30’s의 2합사 또는 40’s의 3합사를 사용하고, 경밀도를 위밀도의 3~5배로 하

여 평직을 짜므로서 위사방향으로 상당히 굵은 두둑이 이루어진다. 

원래 그로스그레인은 경위 모두 생사를 사용하여 짠 두둑직물인데, 현재는 

면사로도 짜게 되었다. 용도는 코트, 여자 드레스, 사무복, 작업복 등이다. 

(18) 샤크스킨(sharkskin) 

샤크스킨은 ‘상어 가죽’이라는 뜻으로 마치 상어가죽처럼 단단한 촉감 때

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소모직물, 인견직물, 아세테이트직물 등의 이름이지만 

면샤크스킨은 보통 바스킷조직으로서, 예를 들면 경사는 40’s 3합사, 위사는 

40’s 3합연사로, 밀도는 56×36올로 하여 특히 위사를 돋보이게 짜주고 있다. 

옥스퍼드보다도 두껍고 빳빳한 짜임새를 보인다. 용도는 드레스, 스커트, 어

린이옷, 자켓, 바지 등이다. 


